


























< 사업개요 >

○ 종합평가팀 : 재활의학의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

(사례에 따라 언어치료사, 직업재활사 포함)

○ 기간 및 평가일 : 2018년 10월 ~ 12월 주 2회 (매주 화, 금)

○ 대상 : 17개 다형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4명

○ 시간 : 1명 당 약 2~4시간

○ 예산 : 

종합평가비용 : 각 자립생활주택에서 납부(1인당 약 5만원)

의사 수당 :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담(재원 : 후원금)





< 종합평가 후 상담 사례 : S씨 >

- 요통에 대한 재활의학과 진료 시급

- 안과 진료(새 안경 점검 및 일반적인 안과 사항 점검)

- 정신과에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이름, 효능, 부작용에 대한 자료 비치 및 투

약 필요성 재 점검

- 가려움증에 대한 피부과 1차 진료 및 정신과 2차 진료 필요

- 긍정적 행동 지원필요---일관성

- 보청기 처방 및 적용, 청능 훈련 필요

- AAC 사용 훈련 지속 및 독려

- 유전학 클리닉 진료( 필수 사항 아님)

- 장애 중복 합산 시 전체 장애 등급은 1급이므로 이에 대한 합산 판정 필요

- 수영이나 타 수중 활동 도움

- 장애등록 급수 1급으로 변경 필요함(중복 합산)



< 종합평가 후 상담 사례 : k씨 >

-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 중 궁금한 점

(청각에 대한 감각통합문제)

- 약물 복용 상담

-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활동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담

- 직업평가 의뢰

-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법





2019년 < 자립생활주택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

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>

-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

1) 대상 확대 : 자립생활주택 가형 40명, 다형 12명(재평가) 총 52명

2) 주요내용 :  

가형 입주자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진단 평가 및 컨설팅

다형 입주자 재평가 및 컨설팅

3) 인력 : 재활의학과 전문의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직업평가사 등

4) 기타

-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인근 거주지 복지관 이용시 종합 진단결과 공유





<장애인복지관의역할 > 

◯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평가지원
- 다 영역에서 평가 진행
- 해당 지역 의료기관 연계

◯ 당사자 중심의 사례회의의 허브 역할
- 다양한 기관으로 받은 정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
- 사례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존중하는
모니터링 역할

◯지역의 서비스 소개와 입주자 연계
- 지역에서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소개
- 서비스 기관과 입주자 연계



<장애인복지관의역할 > 

◯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

- PCP 수립

-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

◯지역주민과함께하기위한시민옹호, 스몰스파크와연계

- 입주자와 지역 내 시민옹호인 연계

- 이웃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지원 : 스몰스파트










